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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예

이창동과 배우 하정우 등 다수의 한국 영화인들이 

미국 예술과학아카데미 신입회원에 위촉됐다.

아카데미상 시상식을 주관하는 예술과학아카데미

가 지난 25일 발표한 올해 신입회원 928명의 명단에

는 이창동, 하정우를 비롯해 홍상수, 박훈정 감독과 

배우 조진웅, 배두나, 김민희, 류성희 미술감독, 이병

우 음악감독, 김석원 음향감독, 오정완 프로듀서, 정

다희 애니메이션 감독 등이 포함됐다.

예년에 비해 초청된 한국 영화인이 대폭 늘어난 것

은 한국 영화계의 높아진 위상을 반영한 것이라는 

것이 영화계의 분석이다. 아카데미 회원이 되면 아

카데미상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.

한편 할리우드의 한인 영화인으로는 배우 켄 정과 

랜달 박, 피터 강 라이온스게이트 제작부문 공동사

장, 캐시 남 뉴라인 시네마홍보·커뮤니케이션 부사

장 등이 새로운 아카데미 회원으로 위촉됐다. 

아카데미 신입회원에 
한국 영화인들 대거 위촉

그룹 방탄소년단(BTS, 사진)이 미국 시사주간지‘타

임(TIME)’이 선정한‘인터넷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

25인(The 25 Most Influential People onthe Internet)’

에 꼽혔다.

타임은 지난 28일 인터넷판 기사에서 25인의 순위

를 따로 정하지는 않았지만 가장 첫번째로 방탄소

년단을 소개했다. 타임지는“7명으로 구성된 한국

의 팝가수 BTS는 영어로‘비욘드 더 신(Beyond the 

Scene)’으로 번역된다.”며“데뷔 5년동안 지속적으

로 글로벌 모멘텀을 더해갔다.”고 평가했다.

타임지는 방탄소년단의 <러브 유어셀프:티어> 앨

범이 2018년에 빌보드200의 정상에 오른 점을 들면

서“하지만 그들의 성공의 진짜 원동력은‘스스로를 

아미(ARMY’라고 부르며 열정적으로 그 그룹과 관

련된 모든 것을 열심히 소비하는 열정적인 소셜팬층”

이라고 설명했다.

그 예로‘페이크 러브’뮤직비디오의 최초 24시간 

유튜브 조회수는 테일러 스위프트를 넘어섰다는 점

타임,  방탄소년단 
‘인터넷서 가장 영향력 있는 25인’

을 들었다. 또 방탄소년단은 빌보드 소셜 50차트에서 

89주 연속 정상을 차지했는데 이는 저스틴 비버를 앞

서는 것이었다. 방탄소년단은 최근 빌보드 뮤직 어워

즈에서 2년 연속 톱 소셜 아티스트 자리를 차지했다.

타임이 선정한‘인터넷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25

인’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, 카니예 위스트, 리한

나, 플로리다 총기 참사 후 총기 규제 개혁에 나선 파

크랜드 고교생 등도 이름을 올렸다.

걸그룹 블랙핑크가 K팝 걸그

룹 최초로 미국 빌보드 두 개 

메인 차트에 동시 진입했다.

지난 25일 미국 빌보드

는“블랙핑크의 첫 미니앨

범‘SQUARE UP’이‘Bill-

board 200’에 40위로 진입, 

K-팝 걸그룹 역사상 최고 순

위를 달성했다.”고 집중 보도

했다.

이어“또, 이들의 타이틀곡 

‘뚜두뚜두’는‘Billboard 

Hot 100’차트에서 55위로 안

착, 동일하게 K-팝 걸그룹 역

사상 최고 기록을 거머쥐었

다.”고 덧붙였다.

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“영어가 아닌 걸그룹 한

국어 노래로도 전무후무한 기록이라 의미를 더한

다.”면서“블랙핑크가 아직 본

격적인 미국 활동을 시작하지 

않았기 때문에 파급력 면에서 

다른 기록과 차원이 다르다.”

고 말했다.

‘Billboard 200’‘Hot 100’

은 빌보드의 메인 차트로 꼽힌

다. 매주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

는 노래를 집계하는 차트로, 스

트리밍 실적·음원 판매 실적·

라디오 방송 횟수 등을 종합해

서 선정한다. 

한편 블랙핑크의‘뚜두뚜두’

뮤직비디오는 공개 10일 만에 

1억 뷰를 넘어섰다. K-팝 걸그

룹 최단 신기록으로, 종전의 무려 3배 이상 빠르게 달

성했다. 데뷔 이후 제작된 6편의 뮤직비디오가 모두 

억대 뷰를 돌파하는 진기록도 세웠다. 

빌보드 “블랙핑크, K-팝 역사 새로 썼다”

▲ 왼쪽부터 이창동, 하정우, 배두나


